
 

 

             Re/Max Tri City  Realty 
 

  안 제 논 (제이 안) 

  ☏ 818-823-7678 

“부동산 이라면?” 

 

      지 안 나 부 동 산 

          직통 (213) 276-2288 

한인타운*행콕팍*다운타운* 

산타모니카*W. LA 지역전문 

 

K-Town 부동산 

한 루도비꼬  

☏ 213-272-4749 

상가. APT. 주택 매매 및 관리 전문 

     

엘림 웰케어 호스피스  

무료상담 : 626-793-7511 
www.Elimwellcarehospice.com 

690 Wi l sh i re  P l .  Su i te  307  
Los Ange les ,  CA 90005 

 

이 한 주  마 태 오  

생 명 보 험 ,  학 자 금  
401(K)& IRA, 롱텀케어  

213-321-8787    

     

이동현 토마스 아퀴나스 

내 과 • 노 인 의 학 과 
213-674-7758 

2727 W. Olympic Blvd. #309 
Los Angeles, CA 90006 

(한남 체인 건너편) 

 

컴퓨터 관련 모든 문제 해결 
POS 전문 설치 및 수리 

● 노트북,DVR,PC,POS 수리 및 판매 $20  ~ 

● 시스템 전화 설치, 네트웍 설치, 완벽해결 

● 컴퓨터 파트 홀세일, PC 문제 상담 환영  
HowComputer 

  213-380-1252      허 사도요한 

 

K. C. & CO. INC. 
4200 Char ter St.  

VERNON, CA.  90058 

www.acecookware.com  

     

드림 부동산 

이재경 스테파니 

(213) 369-9677 
주택, 콘도, 아파트,상가, 웨어하우스 

Trust sale, Probate sale, 1031 Exchange 

 

이 호 제 MD 
가정 주치의 

323-452-0656 
966 S. Western Ave. #201 

Los Angeles, CA 90006     

 

대한 장의사 (FD 2020) 

이 미카엘  213-700-1788 
장례, 화장, 24시간 전화 

323-731-4040 Fax 213-747 9434 

751 W. Washington Bl. LA. CA 90015 

     

이영직 어거스틴 

내과 • 호흡기 
212-383-9388 

213-739-8610 

266 S. Harvard Blvd. #100 
Los Angeles, CA 90004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  
 

T: 213-214-2875     DDS  루카 설 

 

장례 준비와 절차 안내 
장례 준비와 절차에 대해 궁금하십니까?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장례 지도사 : 조마리아 

310-987-0736, 626-890-9545           
     

  

주보제작에 도움을 주신 분들  

 

입당: 21 봉헌: 510 성체: 154, 특송 파견:  31 

주임신부 : 최 성 영  요     셉  ( 2 1 3 ) 5 6 1 - 0 6 4 0  연 령 회 장 : 이 성 희  베 드 로  ( 3 2 3 ) 3 5 0 - 8 2 0 3 

사목회장 : 구 자 홍  베 드 로  ( 5 6 2 ) 2 4 1 - 2 5 6 4  청 년 회 장 : 이 명 훈   프란치스코  ( 2 1 3 ) 7 0 3 - 4 0 8 3 

 

제 2 독 서 :   로마 8,26-27 

 복음환호 송 :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

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

셨나이다.  

◎  알렐루야.  

 복     음: 
 

 마태 13,24-43 

제2880호  2023년 7월 23일(가해) 

연중 제16주일 

천주교 성 아그네스 성당 
St. Agnes Korean Catholic Church 

홈페이지 

1451 Dana St. Los Angeles, CA 90007 
323-731-4433 • stakcc@gmail.com 
w w w . a g n e s k o r e a n . o r g  

 

 

제 1 독 서 :  지혜12,13.16-19 

화 답 송 :    

◎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옵니다. 

○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나이다. 주님,  

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애원하는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  

○ 

 

주님, 당신이 만드신 민족들이 모두 모여 와,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 이름에 영광을 바치리이다. 당신

은 위대하시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당신 홀로 

하느님이시옵니다. ◎  
 

 

 

 
  

 
 

 

 
 

  

토 (오후5시 30분) 소성당(한국어)

일 (오전 8시 30분)소성당(한국어) 

    (오전 10시) 소성당(영어)  

    (오전 11시 30분) 본당 (한국어) 

주일미사 : 

매월 첫 주 : 가족미사(본당)Bilingual(한국어/영어) 

평일 미사 : 소성당 

월, 목, 토 (오전 10시) 

수, 금 (오후 7시 30분) 

신심 미사 : 매월 첫 토요일 (오전 10시) 

병자 성사 : 매월 첫 토요일 (오전 9시 15분) 

“자비를 청하는 기도와 병자성사” 

고해 성사 : 주일 미사 전 30분, 소성당 

유아 세례/병자 성사/봉성체: 사무실 문의 

혼인 성사 : 혼인 6개월 전 신청 (사무실) 

사 무 실 : 

<오후12시~오후1시:  사무실  휴무> 

월 (오전 9시~오후 2시) 

화 (휴 무) 

수 ~ 토 (오전 9시~오후 5시) 

일 (오전 8시~2시) 

○ 

 

주님, 당신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신 하느님,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와 진실은 넘치시나이다. 

저를 돌아보시어 자비를 베푸소서. ◎  

“밀과 가라지의 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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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수난> 
 

   악기를 손봐 달라며 내 작업실에 오는 첼리스트나 바이올리니스트는 그 표정이나 말투가 꼭 아이를 병원에 데려

온 부모 같습니다.  사실 많은 연주자에게 이런 상황은 병원에 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며칠간 내 작업실에 

악기를 맡기고 갈라치면 그들은 전신 마취에 동의하고 아이를 수술대에 눕힌 부모처럼 불안해하지요.  얼마 전에 

한 첼리스트가 찾아왔습니다.   
 

   며칠 뒤에 중요한 솔로 연주를 해야 하는데 첼로의 A 현이 완전히 막힌 소리가 난다며, 이런 상태로는 솔로 연주

를 할 수가 없다고 난감해 했습니다.  음악가에게 악기는 거의 신체 일부나 마찬가지입니다.  첼로의 음이 변한 상

태를 설명할 때, 그는 마치 자기 오른팔이 마비되거나  손가락이 아픈 것처럼 말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악기는 

그의 일부입니다.  음악가는 악기로 자신의 모든 것을 표현하니까요.  악기는 그의 목소리입니다.  
 

   첼리스트가 나의 작업실에 앉아 괴로운 표정으로 첼로를 연주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충격적인 깨달음을 얻었습

니다.  계시의 순간이었다고  할까요?  나는 그 첼리스트 안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첼리스트의 모습에

서, 인간이 막힌 음을 낼 때 고통스러워 하는 하느님의 모습을 본 듯했습니다.  열린 음을 되찾고 싶어 하는 첼리스

트의 심정에서,  나는 인간이 제 음을 찾지 못하고 막혀 버렸을 때 못내 안타까워하는 하느님의 심정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악기입니다. 

 
Day 1 

   약간 과장하자면, 나는 바이올린 제작자로서 작업대에 내 목숨을 바칩니다.  그러나 이는 죽음에 목숨을 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생명, 즉 나의 시간과 힘, 내 생각과 감정, 나의 수고와 창조성을 탄생하는 악기에 내줍

니다.  악기의 울림을 위해 그렇게 합니다.  나는 나의 생명을 사랑으로 내줍니다.   
 

Day 2 

   예수 안에서 하느님의 수난을 봅니다.  수난은 고통과 사랑이 함께 녹아 있는 말입니다.  사랑을 조금이라도 아

는 사람은 고통 없는 사랑이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사랑하기에 고통스러운 가요?  사랑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Day 3 

   예수는 자기 포기 없이는 사랑이 있을 수 없음을 보여 줍니다.  사랑을 추구하면서 사랑받는 존재에게 고통 당할 

각오가 없다면, 사랑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이 부족하고 삭막한 세상에서 사랑을 택한 사람의 삶

은 고통의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받는 고통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Day 4 

헌신은 영원한 삶의 조건입니다. 자신을 내줄 줄 아는 사람은 이미 영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헌

신이 빠져 있다면 신에게 이르는 길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Day 5 

모든 생명은 다른 생명에 힘입어 삽니다.  다른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삽니다.  내가 누리는 것 중 생명에 힘입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오로지 헌신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늘 당신

이 누리는 것들은 누구의 헌신에서 비롯했습니까? 

 

Day 6 

   자기 비중만 중요하게 여기고, 인정받기만 바라는 사람은 결국 그것을 잃고 맙니다.  가는 길이 어두워집니다.  우리는 

언제나 ‘타인안의 예수’를 의식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타인 안의 예수를 존중하는 만큼 우리는 예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출처 : 마틴슐레스케, 『가문비나무의 노래』 - 아름다운 울림을 위한 마음 조율, 유영미 역, 니케북스, 2013.  

7월 23일  【영적 노트】 - 28회 
 

☞ 한 주간 동안 매일 한 문단씩 읽고 자신의 삶과 관련하여 기도하고 성찰하기를 권합니다. 유튜브 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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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 지향 

제 2880호 2023년 7월 23일(가해)   
연중 제16주일 

 봉  헌          교무금: $ 3,700.00 

고영기, 경우현, 권순성, 권일남, 김경태, 김금희 

김부자, 김승자, 김신지, 김은실, 남궁은, 박귀분 

신지수, 안재욱, 유영자, 윤형벽, 이광자, 이미경 

이안택, 이의석, 정정란, 진순덕, 최수산, 최옥순, 채귀태,  

헌금: 2,099.00     ♥ 감사합니다 ♥  

알   림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구분 
오전 8시 30분(소성당) 오전 11시 30분(본당) 

주별 해 설 1독서 2독서 해 설 주별 1독서 2독서 

7월 
1~3 김도영 김은옥 정선복 박영희 구자홍 구정미 2, 3 

4, 5 박래석 김경희 이지민 김창수 김영욱 김순덕 4, 5 

8월 
1, 2 고영희 이재경 한남희 김경숙 2 김남용 김경희 

3, 4 김은옥 김창규 김순덕 한상숙 3, 4 윤재용 윤인양 

매월 첫 주일 11시 30분 미사는 주일학교(독서) 

본당 단체 

단체명 일시 장소 

안나회 
매월 둘째 주일 
오후 12시 45분  

안나방 

크리스토퍼회 회의실 

구역장 모임 행복방 

레지오 회합 일정 

사랑의 샘 매주 토 오후 4시 사랑방 

바다의 별 기쁨빙 

매 주일 

오전 10시 

착한 의견의 어머니 안나방 

천주의 성모 사랑방 

천사들의 모후 행복방 

천상 은총의 어머니 안나방 

평화의 모후 꾸리아 월례회:  

매월 셋째 주일 오후 1시, 소성당 
꾸리아 단장: 이경재 미카엘 213-200-2262 

  

■8시 30분 
 
 

생미사 : 탁여진 마리아, 손희선 Kelly 
Clara, 김소영 필립바, 권일남 젬마 
 
연미사 : 김반숙 스테파니아 수녀, 전영
환, 민병구 시몬,  송복순 카타리나, 이능
성 요셉, 채규상 마리아, 권기장 미카엘, 
김이태 방지거, 장근집 요셉 
 
■11시 30분 
 
 

생미사 : 연령회원들, 안나회원들, 권
일남 젬마 
 
연미사 : 돌아가신 연령회원들, 이제
숙, 차주선 마리아, 최남해, 김태곤 바
오로, 김순옥 프란체스카, 원태찬 레
이몬드, 조명순 수산나, 이매자 세레
나, 

오늘 행사 

mailto:strkcckycr@gmail.com

